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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해외 한국기업 진출 현황  

 

1. 지역별 진출 현황  
 
 

- 2004 년 5 월말 현재  투자법인 및 지사상사를 포함한 해외진출 한국기업은 
6,623 개사에 달하고 있음. 

 
 동 데이타는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집계한 자료로서, 
 수출입은행에서 발표하는 국내 해외투자 관련 통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위주의 
 조사라는 점에서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 활동을 動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음. 

 
- 지역별 진출 현황을 보면 아시아 진출 기업이 전체 70%에 육박하는 

4,580 개사에 달해 동 지역이 우리기업의 주된 투자진출 지역 및 해외 
수출시장임이 다시 한번 확인 되었음. 

 
- 특히 중국 한국가에만 해외진출 기업의 43.61%가 집중되어 있어, 

우리경제의 대중의존 심화도가 매우 높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리스크 분산차원의 해외시장 진출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과제를 남기고 
있음. 

 
- 한편, 아시아를 제외하고는 전통적인 우리의 대외 주력시장인 

북미(11.29%), 구주(7.11%) 순으로 우리기업의 진출이 많았음. 
 
 

                                < 지역별 한국기업 진출 현황> 
 

지역구분 
(KOTRA 지역본부 소재 기준) 

진출기업수 비중(%) 

아시아(중국 제외) 1,692 25.55 
대양주 53 0.8 
북미 748 11.29 
구주 471 7.11 
중남미 369 5.57 
중국 2,888 43.61 
CIS 166 2.51 
중동.아프리카 236 3.56 
합계 6,623 100% 

 
 



<지역별 한국기업 진출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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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국별 진출 현황  
 
 

- 한편, 중국을 제외한 주요 진출 국가를 살펴 보면 ‘02 년까지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었던 미국이 698 개사로 2 위에 올랐으며, 중국 부상전 우리나라의 
대 동남아 투자의 중심지였던 인도네시아와 최근 새로운 투자적지로 각광 
받고 있는 베트남이 각각 3, 4 위에 올랐음. 

 
- 한편, 90 년대 초반까지 중국시장의 우회 루트로서 각광을 받던 홍콩은 

최근 들어 중국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직접 
진출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규 진출 기업 감소와 기존 진출기업의 
철수가 동시에 이루어져 매년 진출기업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해외진출 10 대 국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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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도별 진출 현황  
 
 

- 86 년까지 점진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던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은 87 년을 
기점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왔음. 

 
- 이는 86 년 우리의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87 년부터 

우리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해외 직접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97 년 연간 494 개사 까지 달했던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은, 외환위기 
직후인 98 년 전년 대비 36%  감소한 317 개사로 급감함. 

 
- 그러나 외환위기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난 2000 년부터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 연간 350 ∼ 450 개사 정도의 
기업이 신규로 진출하고 있음. 

 
- 한편 03 년 설립된 기업수가 176 개사에 불과한 것은, 아직 투자 준비단계에 

있는 법인들이 아직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지 못하여 금번 
조사에 포함되지 못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실제 수출입은행 통계 기준 03 년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순신고건수가 사상 
최대인 2,855 건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03 년 설립된 진출기업수도 
450 여개사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됨. 

 
 

<연도별 해외진출 기업 증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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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 년간 연도별 해외진출 기업 증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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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해외진출 한국기업 운영 현황  
 
 

1. 진출형태 

 

- 진출기업의 형태를 살펴보면, 전체 진출기업중 72%에 해당하는 
4,543 개사가 해외 투자법인이었으며, 그 뒤를 사무소(12%), 
지점(사)(10%)순 이었음 .  

 
- 한편, 기타의 비중도 6% 였는데, 기타에 속한 기업들의 유형은 지역본부, 

현지진출 법인의 판매 자회사 등 다양하였음.  
     
  

<유형별 우리기업의 진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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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진출형태 
 
 
- 지역별 진출기업의 형태를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전체 진출기업중 

84.5%에 해당하는  2,375 개사가 투자법인으로서 역시 중국이 건수 기준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 대상국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중국과 중남미(법인비중 83.3%)을 제외한 여타 지역의 경우 진출 기업중 

투자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평균인 72%를 모두 하회하고 있음. 
 



- 중국과 함께 우리의 주력시장인 북미와 구주를 비교할 경우 각각 49.3% : 
63.5%로 구주지역의 법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이는 거대 EU 시장 
출현에 따라, 동구를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한편 북미의 경우 전체 진출기업중 사무소나 지점(사) 형태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높아 동 지역에 대한 진출은 생산거점 확보형 보다는 판매거점 
확보형 진출의 비중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었음. 

 
 

<지역별 진출기업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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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종별 진출현황 
 
 
- 업종별 우리기업의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전체 56%인 

3,659 개사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그 뒤를 무역업의 비중이 22%에 
달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은 제조업, 무역업 양대 업종에 집중되어 있음. 

 
- 그러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되고 있는 서비스 및 금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 3%에 머물러 
향후 동 업종에서의 보다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이 요구되고 있음. 

 
 
 
 



< 업종별 진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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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별 업종별 진출현황 
 
- 지역별 업종별 우리기업의 진출 현황을 보면 구주와 북미의 경우 무역업 

진출기업의 비중이 각각 45%, 33%에 달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인 
25.1%와 31.3%를 능가, 무역업이 동 지역내 최대 진출 업종이었음. 

 
- 이밖에 중동아프리카, 대양주, CIS 지역도 무역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제조업  종사업체 보다 많아 상기 지역은 생산거점형 보다는 판매거점형 
진출이 주된 진출 목적임이었음. 

 
- 이에 반해 중국과 기타 아시아 진출기업중 제조업 종사 비율은 각각 

71.2%와 53.6%에 달해 역시 동 지역이 국내 기업의 해외 제조업 투자 
집중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주목할 만한 사실은 중남미 지역의 경우도 제조업의 비중이 62.9%로서 

무역업체 비중인 21.4%를 큰 폭으로 능가하고 있는데, 이는 NAFTA 체결에 
따라 미국 시장을 겨냥 우리기업이 멕시코에 대규모 제조업 투자를 
시행하였으며, 아울러 과테말라 등 중남미 지역에도 북미 시장을 겨냥한 
봉제업 등의 투자가 활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지역별 업종별 진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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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인 파견 직원 현황 
 
 
-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본사파견 직원수를 살펴 보면 2∼4 명을 파견한 

기업이 파견인원수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기업중 40%에 달하는 
2,298 개사에 달하였으며, 그 뒤는 1 명을 파견한 회사가 1,569 개사로 
27.3%의 비중을 보여 일반적으로 해외진출 한국기업에는 1∼4 명의 
본사파견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기업의 현지화를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인 본사파견 직원이 

없는 기업 비중의 경우 구주, 북미, 대양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가 모두 5 
∼ 6% 정도의 비중을 보인데 반해, 최대 진출국인 중국은 그 비중이 
절반수준인 2.5%에 머무름. 중국의 경우 고급 관리인원의 채용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또한 조선족 사회가 북미나 대양주 교포사회와 달리 
아직 한국인들과 문화적으로 어울리지 못한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의 경우 5 인 이상 한국직원이 파견된 기업의 수가 전체에서 33.2%에 

비중을 차지하는 839 개사에 달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중국 진출 
한국투자기업중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커 이에 대한 관리인원의 
수요도 많았기 때문임. 

 
 



<한국인 직원 파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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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지인 고용 현황 
 
 
- 지역별 진출기업의 현지직원 채용현황을 분석해 보면 역시 북미, 유럽의 

경우 고용직원 10 인 이하 기업의 비중이 각각 73.3%, 60.6%의 절대적인 
비중을 보인데 반해, 중국 및 아시아지역은 그 비중이 각각 30%와 34.8%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의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중국과 아시아의 경우 

300 인 이상 현지인력을 고용한 기업수가 각각 528 개와 365 개사에 
달했는데, 이는 전세계 300 인 이상 고용 한국투자기업중 82.8%라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수치임. 

 
- 한편 중남미의 경우 300 인 이상의 현지인력을 고용한 기업수가 전체 

33.5%를 점하는 117 개사에 달해 점유율만 놓고 보면 오히려 중국과 
아시아를 능가하고 있음. 이는 중남미 투지진출 기업중 상당수가 미국 
시장을 겨냥하여 과테말라 등 중미에 투자한 봉제기업으로, 이들 기업의 
평균 고용인 수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지역별 진출기업 현지직원 고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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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인 94 79 282 14 579 50 35 35 1168

51~100인 31 13 134 4 341 27 15 8 573

101~300인 30 21 232 2 518 53 14 12 882

300인 초과 21 9 365 0 528 117 21 17 1078

구주 북미 아시아 대양주 중국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CIS 총계

 
 
 

III. 중국진출 한국기업 운영 현황  
 
 
1. 지역별 한국기업 진출 현황 
 
 
- 우리기업의 지역별 중국 진출 형태를 살펴 보면 역시 전통적 투자 

집중지역인 환발해만지역에 총 진출기업중 64.9%인 1,733 개사가 
활동중으로, 지역중 편중이 매우 심하였음. 

 
- 환발해만 외에는 화동 및 화남지역에 각각 17.2%와 10.3%의 기업이 진출, 

90%의 이상의 우리기업은 중국 동부 연안지역에 밀집해 있었음. 
 

- 이는 동부 연안지역이 중국내 최대 발전지역으로 동 지역의 방대한 
내수시장 공략 및 기존 잘 정비된 인프라를 활용하는 데 있어 최적의 투자 
대상지역일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접근성이 고려되었기 때문임. 

 
- 02 년 조사결과와 비교시 주목할 만한 사실은 환발해만 지역에 대한 진출 

집중도가 완화되어 가는 가운데 화남지역 및 서부 내륙지역 진출기업수가 
증가한 점을 들 수 있음. 

 
- 우선 화남지역의 경우 동 지역이 세계 최대의 IT 하드웨서 생산 집적지로 

주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장점을 활용키 위한 우리 전기전자 
업종의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는 가운데, CEPA 협정 체결에 따라 



화남지역이 홍콩, 마카오를 아우르는 대규모 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시장 
선점차원에 따른 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중국의 서부 대개발 정책의 본격화에 따라 새로운 사업기회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부 연안지역의 경우 생산요소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일부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업체의 경우 
내륙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함에 따라 서부 내륙지역 진출기업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중국 지역별 한국기업 분포 변화> 
 

중국지역별한국기업분포(02)

환발해,
68.90%

화동,
18.00%

화남, 7.90%

서부내륙,
5.20%

환발해 화동 화남 서부내륙
 

 

중국지역별한국기업분포(04)

환발해,
64.90%

화동,
17.20%

화남,
10.30%

서부내륙,
7.70%

환발해 화동 화남 서부내륙
 

주 : 상기 조사에서 지역별 분류는 다음과 같음 
   - 환발해만지역 : 북경시, 천진시, 산동성, 요녕성, 하북성 
   - 화동지역 : 상해시, 강소성, 절강성 



   - 화남지역 : 광동성, 복건성 
   - 서부내륙지역 : 기타 성시(홍콩, 대만 제외) 
 
 
2. 한국기업의 진출형태 
 
 
- 앞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진출은 투자법인 형태가 

전체에서 82%를 차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법인 형태의 투자기업중 독자기업이 전체에 
80.8%에 달한다는 사실임. 이는 이제까지 알려진 것보다 실제적으로 
독자기업의 비중이 더 높음을 나타내는 데이터로 이전 초기 진출기업중 
합자형태로 진입한 기업들도 경영 과정중 중국 파트너와의 갈등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 상당수의 기업이 이미 독자로 전환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한편  非비법인 형태의 진출에 있어서는 연락사무소의 비중이 11.7%로서 

지점의 비중인 1.6%를 크게 앞섰는데, 이는 현재 중국 관련 법상 금융 및 
물류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영업활동이 가능한 지점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락사무소 형식으로 주로 진출했기 때문임.  

 
<중국의 한국기업 진출 형태> 

 

< 진출 형태 >

기타
136개사
(4.8%)

지점(사)
43개사
(1.5%)

연락사무소
329개사
(11.7%)

합작
115개사
(4.1%)

합자
328개사
(11.6%) 독자

1,869개사
(66.3%)

 
 
 
3.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추이 
 
 



- 우리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92 년 수교 이후 97 년 까지 매년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98 ∼ 99 년 사이 급감세를 보임. 

 
- 외환위기 이후 경제 회복에 더해 국내 벤쳐기업의 중국 진출 열풍이 분 

2000 년이 기업 설립년도 기준 우리나라 대중 진출의 피크기를 이룸. 
 

- 2000 년 이후에도 대중 투자는 매년 200 개 이상의 신규 법인일 설립되는 등 
꾸준함을 보이고 있음. 

 
- 2003 년 급감세로 보이는 것은 현재 투자 허가를 받고 조업 준비중인 

기업들 중 상당수가 이번 조사에서 빠졌기 때문으로, 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03 년도 우리나라의 대중투자 건수가 전년 대비 19.4% 증가한 
1,592 건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설립된 법인수도 250 여개사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됨.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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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지역별, 국가별 진출 기업 현황 
 

아시아 : 1,692 개사  중국 : 2,888 개사 

국가명 진출기업수  지역명 진출기업수

말레이시아 78    - 감숙성 48 

미얀마 52    - 강소성 94 

방글라데시 82    - 광동성 244 

베트남 310    - 광서자치구 7 

  - 하노이 107    - 길림성 63 

  - 호치민 203    - 복건성 31 



스리랑카 76    - 북경시 222 

싱가포르 73    - 사천성 15 

인도 53    - 산동성 887 

  - 뉴델리 13    - 상하이 272 

  - 첸나이 40    - 안휘성 6 

인도네시아 408    - 요녕성 250 

일본 242    - 절강성 93 

  - 나고야 6    - 중경시 5 

  - 도쿄 169    - 천진시 336 

  - 오사카 57    - 하북성 38 

  - 후쿠오까 10    - 호남성 12 

캄보디아 16    - 호북성 28 

태국 110    - 홍콩 161 

파키스탄 8    - 흑룡강성 22 

필리핀 184  대만 54 

    

대양주 : 53 개사  구주 : 471 개사 

국가명 진출기업수  국가명 진출기업수

뉴질랜드 15  그리스 12 

호주 38  네덜란드 39 

  - 시드니 9  노르웨이 4 

  - 멜버른 29  덴마크 5 

  독일 92 

북미 : 748 개사    - 뮌헨 8 

국가명 진출기업수    - 베를린 9 

미국 698    - 프랑크푸르트 63 

  - 남다코타 4    - 함부르크 12 

  - 남케롤라이나 3  루마니아 12 

  - 네바다 2  벨지움 12 

  - 뉴욕 139  불가리아 10 

  - 뉴저지 39  스웨덴 4 

  - 뉴햄프셔 1  스위스 7 

  - 메릴랜드 4  스페인 31 

  - 메사츄세츠 1  슬로바키아 2 

  - 몬타나 1  슬로베니아 1 

  - 미시간주 32  아일랜드 6 

  - 미주리 1  영국 81 

  - 버지니아 16  오스트리아 6 

  - 북케롤라이나 3  이탈리아 17 

  - 아아칸소 2  체코 14 

  - 아이오와 1  크로아티아 7 

  - 알라바마 12  터키 16 

  - 오레곤 8  포르투갈 4 

  - 오하이오 5  폴란드 32 



  - 워싱턴 27  프랑스 25 

  - 워싱턴 D.C. 6  핀란드 2 

  - 위스콘신 2  헝가리 30 

  - 인디애나 2    

  - 일리노이 41  CIS : 166 개사 

  - 조지아 15  국가명 진출기업수

  - 캔터키 1  러시아 94 

  - 캘리포니아(남부) 230    - 노보시비르스크 2 

  - 캘리포니아(북부) 54    - 모스크바 44 

  - 코네티컷 1    - 블라디보스톡 48 

  - 콜로라도 2  우즈벡스탄 38 

  - 테네시 1  우크라이나 10 

  - 텍사스 27  카자흐스탄 24 

  - 펜실바니아 1   

  - 플로리다 14  중동.아프리카 : 236 개사 

캐나다 50  국가명 진출기업수

  - 뱅쿠버 9  나이지리아 36 

  - 토론토 41  남아프리카공화국 17 

  레바논 2 

중남미 : 369 개사  리비아 9 

국가명 진출기업수  모로코 4 

과테말라 80  사우디아라비아 19 

도미니카공화국 29  아랍에미리트 51 

멕시코 131  알제리 5 

베네수엘라 2  오만 6 

브라질 31  요르단 9 

아르헨티나 12  이라크 15 

우루과이 3  이란 15 

칠레 12  이스라엘 9 

코스타리카 21  이집트 18 

콜롬비아 6  케냐 16 

파나마 11  쿠웨이트 5 

페루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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